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가 날씬하고 마른체형

을 가진 여성을 유능함, 성공, 확실한 자기 통제, 성적

매력을 가진 여성으로 상징화하고 대중매체가 이를 강조

함으로써 거의 모든 여성이 날씬한 외모를 선호하고 있

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대부분의 여성들은 체

중을 감소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종류

의 다이어트를 시도하다가 심한 경우 병적인 섭식장애로

까지 나아간다(Lee, 1996)

섭식장애에는 주로 개발국의 여성에게서 나타나며 음

식 섭취와 관련된 행동에 이상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섭식장애는 개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과 심리적 어려

움을 가져오고 가족, 직장, 학교 등의 모든 생활과 인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심할 경우 생명의 위협까지 줄 수

있는 심각한 행동적 질병이다(Petrie, 1993).

섭식장애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현저하게 나타나

고, 후기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에 더 빈번하게 나타난

다. 이 시기는 친밀한 인간관계 수립, 사회 진출과 적응

이 중요한 발달과업이므로 매력적인 외모가 이러한 발달

과업 성취에서 보상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

으로 남성은 신체를 기능적, 활동적인 도구로 간주하는

반면 여성은 미적, 평가적인 부분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몸을 실제보다 더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많아

(Rodin, 1993)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Jo, 1992).

섭식장애의 대표적인 것은 신경성 식욕부진증

(anorexia nervosa)과 신경성 폭식증(bulimia

nervosa)이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사춘기와 후기 청

소년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연령과 키에 비

해 정상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음식

을 거절하는 것이다. 신경성 폭식증은 많은 양의 음식을

빨리 먹고 토하거나 하리제를 사용하여 흡수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체중증가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형태의 섭식장애는 처음에는 정신과적인 질병형태로 보

고되었으나 현재는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청소년층에 급

속히 전파되고 있어 15- 24세 여성 10,000명당 76명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Fogel & Woods, 1995). 섭식

장애에 대한 빈도는 연구자와 대상 인구에 따라 다양하

여 일관성이 없으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

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자신의 섭식행동을 밝히지 않으므

로 실재빈도는 연구에서 나타난 것 보다 훨씬 높다

(Fogel & Woods, 1995; Williamson, Cubic &

Gleaves, 1993 Fairburn & Bebli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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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도 각종 매스컴의 영향으로 날씬한 몸

매를 선호하여 정상적인 체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신이 과체중이라고 인식하여 음식을 먹지 않거나, 폭식을

하고 토하는 등의 섭식장애와 부적절한 다이어트로 건강

을 손상하는 경우가 많다(Han, 1990; Rho, 1995, Yang,

2000).

섭식장애에 따른 건강문제는 신경성 식욕부진의 경우

빈혈, 비타민 결핍, 점진적인 기아증상, 월경불순 등이

나타나며 신경성 폭식증의 경우 폭식과 자의적인 구토;

(binge/purge behavior)와 무월경이 동반한다. 그러나

공통적인 현상은 섭식장애를 가진 청소년기의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상에 관한 부정적인 지각으로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부정적

인 신체상으로 섭식장애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고

자신의 체중과 체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긍정적인 자

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을 갖도록 하는 간호중재가 필요하

다. 지금까지 신경성 식욕부진이나 폭식증은 정신과적인

질병으로 접근하였으나 건강유지 증진의 측면에서 특히

앞으로 결혼, 임신, 출산을 앞둔 여성건강의 입장에서 예방

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여자대학생

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체중과 체형에 대한 인식이 어떠

한지를 파악하고, 섭식장애 정도, 섭식장애와 자아존중감

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후기 청소년기 여성의 체중에 대

한 올바른 인식과 건강한 섭식행동을 돕고 체중과 관련

하여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여자대학생들

을 중심으로 이들의 체중과 체형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지를 파악하고, 섭식장애 정도, 섭식장애와 자아존중감과

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여대생들의 체중과 체형인식 및 만족도를 파악한다.

2) 여대생들의 섭식장애 정도와 양상을 파악한다.

3) 여대생들의 체형만족도, 섭식장애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3. 용어의 정의

섭식장애: 자신의 신체상(image)에 대한 불만족으로

체중감소를 위해 음식을 거절하거나(신경성 식욕부진

증;anorexia nervosa), 먹고 토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신경성 폭식증;bulimia nervosa) 행동장애를 말한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본 연구에

서는 한국판 청소년용 식이태도 조사도구에 의해 평가

한 점수가 20점 이상일 경우 섭식장애가 있다고 평가한

다.

자아존중감: 자아 개념의 평가적인 부분으로서, 자신의

감정, 능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Rosenberg는 개인이 지각하

는 자신에 대한 가치, 자신에 대한 만족, 자아존중,

다른 사람과 같이 기능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을 자랑

스럽게 생각하는 것, 자신의 소질, 유용성, 태도 등에

대한 평가를 10문항의 도구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Rosenberg의 자아개념 측정도구에 의해 평가한

점수를 의미한다(McFaland & McFaland, 1989)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방법

2002년 11월 14일부터 24일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2개의 여자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500명을 대상

으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의 참여자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기입하도록

한 뒤 회수하였다. 자료는 총 500부를 배부하여 430부

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86%) 회수된 자료 중 분석대상

이 된 것은 388명이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과 체중 및 체형과 관련된

9문항, 섭식장애를 확인하는 26문항,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하는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체중관련 특성 도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체중, 체형 인식, 체형에 대

한 만족도, 체중조절 여부에 관련된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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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섭식장애 측정도구

섭식장애 측정도구는 Garner와 Garfinkel (1979)

에 의해 고안된 자기 보고식 설문지인 EAT- 40

(40- item Eating Attitudes Test)을 Berland 등

(1986)이 요인 분석을 통해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14문항을 제외하여 26문항으로 단축한

EAT- 26(26- item Eating Attitude Test)을 Choi,

An, Nam, Jo와 Choi(1998)가 번안하여 청소년을 대

상으로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정을 거친 한국판 청소년용

식이태도검사 (Eating Attitude Test for Korean

Adolescents(이하 EAT- 26KA)를 이용하였다. 도구의

내용은 체중조절 행동, 음식에 대한 몰두, 신경성 식욕부

전, 폭식증, 비만에 대한 관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 alpha .83, 검사- 재검사 신뢰도

r=.63(p<.01)이다. 본 연구에서의 섭식장애 척도의

Cronbach 계수는 .77 이었다.

EAT- 26KA는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인 I은

정체성 요인, 요인 II는 식습관요인, 요인 III은 체중조

절 요인에 대한 것이다(Choi et al, 1998).

EAT- 26KA의 각 문항은 6단계로 구분된 자기보고형

응답형식(6- point Likert scale)으로 20점 이상인 경

우 섭식장애로 진단한다.

섭식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그렇다. 거의 그렇다.

자주 그렇다에 해당되므로 모든 척도의 점수가 다 채점

되는 것은 아니고 심한 정도를 나타내는 항상 그렇다 3

점, 거의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1점의 순서로 채점하

고 나머지는 0점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EAT- 26KA의

점수는 0점에서 7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식습관 장애

가 있음을 나타낸다. EAT- 26 검사의 결과해석은 20점

이상을 절취점(cut- off points)으로하여 섭식장애가 있

다고 간주하므로(B. Buddeberg- Fischer, Bernet,

Sieber, Schmid & Buddeburg, 1996; Choi, 1998)

EAT- 26KA를 사용한 본 연구에서도 20점을 절취점으

로 하였다.

3)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자아존중감 척도(self- esteem scale)는 Rosenberg

(1965)가 개발한 것을 Jang(2001)의 연구에서 인용하

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아 가치(self- worth)와 자아 승인

(self- acceptance)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긍정적인 문항 5개, 부정적인 문항 5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4점 평점 척도로 긍정적인 문항에

서는 거의 그렇지 않다 4점에서 항상 그렇다 1점의 순

으로 처리하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 처리하였다. 점수

의 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

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Cronbach 계수는

.81 이었다.

3.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10.0)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대상자의 체중조절 실태는 실수와 백분율로, 섭식

장애, 자아존중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체중군에 따른

섭식장애와 자아존중감 정도 간의 유의성 검정은

ANOVA로, 섭식장애와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는

spearma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체중과 체형인식정도

조사 대상자의 체중과 체형인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

해 일반적 특성과 함께 실제 체중과 원하는 체중, 자신

의 체형에 대한 인식, 체형에 대한 만족도, 체중조절 여

부, 체중조절의 방법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 연령 21세(SD =

1.65), 평균 신장 162.91cm(SD = 4.70), 평균 체중

52.0kg(SD = 7.0), 원하는 체중 평균 48.34kg(SD

= 3.80)이었다.

실제 체중을 BMI에 의해 저 체중군(19.9 이하), 정

상 체중군(20- 24.9), 과체중군(25- 29.9), 중등도 비

만(30- 39.9), 고도 비만(40이상)으로 분류한 결과 응답

자 388명 중 저체중군 64.5%, 정상체중군 34.0%, 과

체중군 1.5%로 조사 대상자의 반수 이상이 저체중군이

며 과체중군은 1.5%에 불과하였다. 이에 반하여 대상자

의 체형 지각 및 체형 만족도는 대상자 자신의 체형이

날씬하다고 생각한 군이 18.3%, 표준이라고 생각한 군

이 38.6%이데 비해 뚱뚱하다고 생각한 군이 43%로

BMI에 따른 체중 분류와 비교해 보면 실제 과체중인

1.5% 외에 많은 정상 체중군이나 심지어 저 체중군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자신을 뚱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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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체형에 만족하는가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57.4%, 보통이 33.3%, 만족이 9.3%로 대상자의 절반 이

상이 자신의 체형에 불만족 하고 있으며 만족하는 군은

9.3%에 지나지 않았다. 체형에 대해 ‘자신의 체형에 대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59.3%,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40.7%로 주위사람들로부터 듣는 체형에

대한 부정인 말이 체형 불만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여부에 관해서는 관심 있다가

84.9%, 관심 없다가 15.1%로 대다수의 여대생들이 체

중조절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

로는 ‘매스컴의 영향’ 44.0%, ‘친구들과의 대화’ 26.8%,

‘가족’ 13.2%, ‘학교수업’ 1.75%, ‘이성친구 의식’

13.8%로 나타났다. 체중조절을 위한 노력 여부에서는

54.0%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여대생의 대부분

이 매스컴이나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체중조절에 대

해 관심을 가지게 되며 이에 영향을 받아 54.1% 체중조

절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는 것은 여대생들이 전문적인

건강상담이나 교육 없이 매스컴이나 친구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적당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체중조

절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2. 섭식장애와 자아존중감 정도

1) 섭식장애 정도

대상자의 섭식장애 정도는 0- 9점인 정상군이

69.85%, 10- 19점인 저위험군이 24.23%, 20점 이상

인 고위험군이 5.93%로 94.08%가 정상이거나 저위험

군에 속하며 섭식장애로 진단하는 고위험군은 5.83%였

다< Table 2> .

<Table 2> The degree of ea ting disorder
(N=388)

Categories Mean N (%)
Normal(below 9 point) 4.12 271 69.85
Low risk group(10- 19 point) 13.52 94 24.23
High risk group(above 20 point) 26.00 23 5.93

전체 대상자의 평균 섭식장애 점수는 7.68(SD =

6.81)점으로 정상군에 속하며, 요인별로는 정체성 요인

에서 ‘살이 찌는 것이 두렵다(0.98점).’, ‘좀 더 날씬해져

야겠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0.79점)’. 항목에서

점수가 높고, 식습관 요인에서는 ‘나는 음식에 집착하고

있다(0.55점).’, ‘식사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길다(0.51

점).’에서 비교적 점수가 높았다. 체중조절 요인에서는

‘운동을 할 때 운동으로 인해 없어진 열량에 대해 계산하

거나 생각한다(0.27점).’, ‘체중을 줄이기 위해 운동이나

다른 것을 하고 있다(0.25점).’ 순으로 나타났다. 세 요

인 중 정체성요인의 점수가 가장 높고, 체중조절요인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을 볼 때 체중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체중조절을 위한 노력은 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섭식장애 점수를 BMI에 의해 분류된 체중군에 따라

살펴보면 ‘저체중군’ 7.45점, ‘정상 체중군’ 8.53점, ‘과

체중군’ 6.83점으로 정상체중군에서 섭식장애 점수가 가

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F=

1.123, p=.326).

<Table 1> The degree of BMI and body
perception (N=388)

Characteris tics Categories N (%)
BMI Low weight 250 64.5

Normal weight 132 34.0
Over weight 6 1.5

Perception on
body shape

Very slim 9 2.3
Slim 62 16.0
Normal 150 38.7
Fatty 145 37.4
Very fatty 22 5.6

Satis faction on
body shape

Very dissatisfied 17 4.4
Dissatisfied 206 53.0
Normal 129 33.3
Satis fied 36 9.3

Negative reputation
of others

Yes 230 59.3
No 158 40.7

Concerning for
w eight control

Yes 329 84.9
No 59 15.1

Efforts on
weight control

Yes 210 54.1
No 178 45.9

Motivation of
w eight
control

Influence of media 170 44.0
F riend' s opinion 104 26.8
Family' s opinion 51 13.2
School 7 1.7
Boy friend' s attention 54 13.8
Others 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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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체형에 따라 섭식장애 정도

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매우 날씬하다’라

고 생각하는 군이 10.20점, ‘날씬하다’ 6.74점, ‘표준체형이

다’ 6.95점, ‘약간 살찐 편이다’ 7.89점, ‘매우 살찐 편이다’

12.74점으로 ‘매우 살찐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466, p=.002). 이는 BMI에 따른 실제 체중보

다 자신의 체형을 본인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섭

식장애의 정도가 다르며 특히 자신을 매우 살쪘다고 인

식하는 군에서 섭식장애 점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자신이 매우 살쪘다고 인식하는 군에는 실제

저체중이나 정상 체중군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본인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평균 섭식장애 점

수는 ‘매우 불만족’ 16.83점(SD=10.98), ‘불만족’

8.42점(SD=6.86), ‘보통’ 5.63점(SD=4.92), ‘만족’

6.54점(SD=5.78)으로 ‘매우 불만족’하다고 느끼는 군

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각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8.272, p=.000). 이 결과도 BMI

에 따른 실제 체중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

족도가 낮은 군에서 섭식장애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3>.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대상자들은 실제 체중에

따라서는 섭식장애 정도에 차이가 없었으나 체형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나 만족도에 따라 섭식장애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신체 비만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신이 살이

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섭식장애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2) 자아존중감 정도

대상자의 평균 자아존중감 점수는 34.95점(SD =

4.90)으로 최고 40점을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높은 편

이었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자아가치가 높은 집단인 여

자 대학생인 관계로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자아존중감 점수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자

아가치 영역의 항목인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4.24), ‘나는 대

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3.72점),

등은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으나, 자아승인의 항목인 ‘대

체로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3.53), ‘나는 가

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2.13) 등에 대한 점

수는 낮았다.

3. 섭식장애, 체형만족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1) 섭식장애와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

섭식장애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한 결과 섭식장애점수와

자아존중감 점수 사이에는 부적상관관계를 보여 섭식장

애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

었다(r=- .194, p=.000)<Table 4>. 또한 섭식장애정

도에 따라 자아존중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able 3> The degree of eating disorder by BMI, body perception, and body sa tis faction
(N=388)

Characteris tics Categories N Mean SD F p
BMI Low w eight 250 7.45 6.66

Normal 132 8.53 7.40 1.123 .326
Overweight 6 6.83 4.92

Perception on body shape Very slim 9 10.20 5.55
Slim 62 6.74 4.91
Normal 150 6.95 6.99 4.466 .002*
Fatty 145 7.89 6.44
Very fatty 22 12.74 10.51

Satis fection on body shape Very dissatis fied 17 16.83 10.98
Dissatisfied 206 8.42 6.86
Normal 129 5.63 4.92 18.272 .000*
Satis fied 36 6.54 5.78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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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식장애를 정상(0- 9점), 저위험군(10- 19점), 고위험군(20

점이상)으로 분류했을 때 3그룹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F= 5.905, p=.003)<Table 5> .

<Table 5> The mean score of se lf- es teem
by degree of ea ting disorder.

(N=388)

Categories N Mean SD F p
Normal(below 9 point) 271 35.53 4.77
Low risk(10- 19 point) 94 33.66 5.24 5.905 .003
High risk(above 20 point) 23 34.04 4.44

2) 체중, 체형인식정도 및 만족도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대상자의 BMI에 의해 분류된 체중군에 따른 자아존

중감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저체중군(34.77), 정상체중

군(35.12), 과체중군(36.00) 순으로 과체중군에서 평균

자아존중감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F=.406, p=.666). 이는 섭식장애 정도와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도 대상자의 실제 체중과는 차이

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체형인식에 따른 자아존중감 점수는 ‘매우

날씬하다’라고 생각하는 군이 36.80점, ‘날씬하다’ 35.51점,

‘표준체형이다’ 34.88점, ‘약간 살찐 편이다’ 34.64점, ‘매우

살찐 편이다’가 35.00점으로, ‘매우 날씬하다’라고 생각하

는 군의 자아존중감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743, p=.563).

그러나 대상자 본인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자

아존중감은 ‘매우 불만족’이 32.32점, ‘불만족’이 34.04점,

‘보통’이 35.96점, ‘만족’이 37.73점으로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감이 큰 군에서 자아존중감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F=11.584,

p=.000)<Table 6>.

이상과 같은 결과로 볼 때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실제

체중보다는 체형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체형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섭식장애

정도가 낮고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으나, 체형만족도가

낮은 경우에는 자아존중감 정도가 낮고 섭식장애 정도가

높았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체중에 가장 민감한 관심을 보이는 시기인

청소년기의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체중과 체

중에 대한 인식, 체중조절, 그리고 섭식장애 정도와, 섭

식장애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후기 청소년기인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연령은 새로운

<Table 4> Corre la tion matrix of ea ting
disorder, self- esteem.

Variables Eating disorer Self- esteem

Eating disorder 1.000

Self- es teem - .194 (p=.000) 1.000

<Table 6> The degree of self- esteem by BMI, perception on body shape and sa tis faction on
body shape

Characteris tics Categories N Mean SD F p
BMI Low weight 250 34.77 4.99

Normal 132 35.12 4.63 .406 .666
Overweight 6 36.00 5.16

Perception on body shape Very slim 9 36.80 3.74
Slim 62 35.51 6.53
Normal 150 34.88 4.16 .743 .563
Fatty 145 34.64 4.87
Very fatty 22 35.00 4.77

Satis faction on body shape Very dissatisfied 17 32.32 6.40
Dissatisfied 206 34.04 7.38
Normal 129 35.96 4.71 11.584 .000*
Satis fied 36 37.73 5.70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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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와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로 직업선택, 결혼 등의 과업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발달단계에서 보다 더욱 외모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특히 최근 우리사회는 마르고 날씬한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여 그 사람의 능력보다 외모가 갖는 가산

점이 크게 작용하여 대인관계나 취업에서 유리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각 매스컴과 패션잡지, 연극 영

화 등에서 날씬한 체형의 사람을 유능하고 사랑받는 주

인공으로 등장시킴에 따라 거의 모든 여성이 정상체중

이하의 체중을 갖기를 원하여 과도한 다이어트를 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BMI의 분류에 의하면 과체중은 1.5%에

불과하며 오히려 저체중군이 64.5%나 차지하여 과체중

으로 인한 다이어트 보다는 저체중군에 대한 영양관리와

저체중에서 올 수 있는 빈혈, 피로, 저항력 약화, 월경

장애 등의 건강문제를 염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의 대부분은 정상이하의 체중을 갖기를 원하여(84.9%)

체중조절을 시도(54.1%)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

아 앞으로 결혼, 임신 출산의 과정을 겪게 될 여대생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적정체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체

중조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실제 체중과는 관계없이 체형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이나 만족도는 현재와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간

호학적인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

상자의 98.5%가 저체중 혹은 정상체중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살찐 편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자가 전체

의 43%를 차지하였고 57.4%가 본인의 체형에 불만족

하다고 하여 대다수의 여대생들이 자신의 체형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은 대중매체나 사회 문화

적인 압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적인 문제라고 본다.

또한 자신의 체형에 대해 주위에서 듣는 부정적인 평가

(59.3%)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 형성에 상승작용을 하여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신체상

이나 자아 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0%가 외모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하였고 80%가 외모 가꾸기가 멋이

아니라 생활의 필수요소라고 대답한 것은 우리나라 여성

들이 여성의 가치를 얼마나 외모 중심적으로 보는가를

알 수 있다(동아일보. 2002. 8. 11).

체중조절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 중의 하나

는 섭식장애이다. 섭식장애는 신경성 식욕부진(anorexia

nervosa)과 신경성 폭식증(bulimia nervosa)이 있으며 이

두 유형은 한 연속선상에 위치하며 양극으로 움직인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에서 회복중인 환자는 식욕이상항진이

시작될 수도 있다(Gidwiani & Rome, 1997). 섭식장애에

는 저위험군의 가벼운 식이행동이상에서부터 고위험군인

병리적인 식이장애까지 다양하다(Buddeberg- Fischer et

al, 1996). 본 연구에서 식이장애 점수 20점 이상의 병리

적인 식이장애는 5.6%로 1994년 APA에서 발표한 섭식

장애의 유병율, 신경성 식욕부진증 0.5- 1.0%, 신경성 폭

식증 1- 3%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APA, 1994). 그러

나 스위스 청소년(14- 19세)을 대상으로 한

Buddeberg- Fischer et al.(1996)의 8.3%보다는 낮았다.

한편 본 연구와 비슷한 연령군을 연구한 Yang

(2000)의 10.3%와 Lee(1994)의 연구에서 나타난 절

식 8.2%, 폭식 12.8%의 결과보다는 낮다. 이러한 결과

는 우리나라의 후기 청소년의 섭식장애는 외국보다는 낮

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상승하고 있으며 남자보다 여자

에게서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체중과 섭식장애와의 관계에서는 실제 체중보다 체형

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이나 체형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섭식장애 점수에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체중조절보다 가치관과 관련된 문제라 사료된다. 자신의

체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불만족한 군이 자신의

체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만족한 군보다 섭식장

애 점수가 높다는 것은 우리의 사회현상이 섭식장애의

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섭식장애가 문화적인 질병임을 반

영한다(Lee, 1996).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92.8%가

저체중 혹은 정상체중에 속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체중이나 체형보다도 스스로의 판

단에 따른 체형의 인식 및 그에 대한 만족도가 섭식장애

를 비롯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면에서

는 간호중재가 요구되며 특히 저체중군에서는 더욱 그렇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대상자들의 평균 자아존중

감 점수는 총 40점 만점 중 34.95점으로 매우 높은 수

준을 보여주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여자 대학

생들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적, 경제적 여건을 갖추

고 있는 대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체중이나 체형 이

외에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사료된다.

체중군과 체형인식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에서는 각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대상자의 체

형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정도에서는 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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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만족하는 군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섭식장애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록 섭식장애 정도가 낮아

자아존중감과 섭식장애 간에 부적상관관계(r=- .194,

p=.000)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대상자들의 체형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자아존중감, 섭식장애는 서로 상호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 집단인 후기 청소년기의

여성들에 대한 섭식장애문제를 해결하고 자아존중감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성의 미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관 정

립과 함께 올바른 신체상을 가지고 효과적인 체중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실제 과체

중인 여대생들은 굶거나 먹고 토하는 방법보다는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으로 체중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체

중이거나 정상체중임에도 부적절한 방법으로 무리하게

체중을 감량하려는 여대생들에게는 제체중으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

스로 건강을 유지, 증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2년 11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2개의 여자대학에 재학중인 학

생 388명을 대상으로 체중 및 체형에 대한 인식과 섭식

장애 정도를 확인하고 섭식장애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를 파악하여 여대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

기 위함이었다.

연구도구는 섭식장애(EAT- 26KA) 26문항, 자아존중

감(Rosenberg, 1965) 10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

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은 실수와 백분율로 평균과 표준편

차를 산출하고, 유의성 검증은 ANOVA로, 섭식장애 정

도와 자아존중감정도와의 상관관계는 spearman 상관계

수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평균체중은 52.0kg, 평균 신장은

162.91cm로 나타났으며 BMI 분류에 의하면 저체

중군 64.5%, 정상체중군 34%, 과체중군 1.5%의

분포를 보인 반면 대상자의 43%가 자신을 뚱뚱하다

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체의 57.4%는 자신의 체형

에 불만족 한다고 응답하였다.

2. 섭식장애 점수는 평균 7.68점이었고 전체 대상자의

5.94%가 섭식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3. 각 체중군 간에 섭식장애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으나(F=1.123, p=.326) 체형인식

(F=4.466, p=.002) 및 체형에 대한 만족도

(F=18.272, p=.000)와 섭식장애 정도는 각각 유

의한 차이를 보여 체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만족

도가 낮은 경우 섭식장애 점수가 높았다.

4. 대상자의 평균 자아존중감 점수는 34.95점으로 높은

편이며, 섭식장애 정도와 자아존중감 정도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194, p=.000).

5. 체형에 대한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만족도가 높은 군이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았다(F=11.584, p=.000).

결론적으로 대상자들의 체형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자아존중감, 섭식장애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체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만족도가 낮은 경우, 섭식장애의 경

향이 높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대학생 집단인 후기청소년기의 여성들의 체

중과 관련하여 올바른 신체상의 정립과 섭식장애문제를

해결하고 자아존중감을 올리기 위한 간호중재가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여성의 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을 갖도록 하기위해 사회적이고 다학제적인 전략이 요구

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여대생의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에

관한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여대생을 포함하여 다양한 인구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중조절 실태 및 섭식행동과

자아존중감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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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Eating
Disorder and Self- esteem in

Female College Students

Lee, K yung Hye1)·K im, Sook K yung2)

Chun, K i Jeong2)·Han, Sook Hee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ating

disorders, and self esteem in female college

students. Method: The survey was carried out

on convenience sample of 388 college female

student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each

scale for eating disorder, self- esteem. The data

was analyzed by the SPSS/PC using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ANOVA,

and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

More than 43% of the subjects perceived their

weight as overweight, while 1.5% of the women

were obese as defined by BMI. About 57.4% of

subjects were not satisfied with their body

shape. Frequency of eating disorder was 5.93%.

The score of eating disorder was high when the

subjects had negative perception and low

satisfaction with their body shape. The high

scores of self- esteem were shown among the

group who had high satisfaction on body shape.

There was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eating

disorder and self- esteem(r=- .194, p=.000).

Conclus 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nursing intervention was necessary for female

college students to recognize healthier eating

habits and increased their self- esteem.

Key words : Woman, Eating disorder,

Self- 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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